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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임직원 급여지급 차질!
SK 계열사 유동성 위기 심화 … 신인도 하락에 금융권 신규여신 동결

SK글로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금융권의 신규여신이 동결돼 SK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계열사는 금융권이 SK 계열사들의 여신에 대한 조기회수에 나서면서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

(CP)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의 월급 중 일부를 여신상환에 이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SK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S&P(Standard & Poors)와 무디스(Moody's) 등의 잇단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SK글로벌 사태 장기화 등으로 SK계열사들에 대한 은행권의 신규여신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대부분의 계열사

들이 유동성에 타격을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4월25일 임직원들의 월급과 상여금을 기존의 80% 정도만 지급했다.

SK사태 이후 직원들의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은 SK케미칼이 처음이며, SK케미칼은 직원들의 월급 

미지급분을 만기가 도래했거나 채권은행이 조기상환을 요구한 기업어음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일부 금융기관이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채권의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은행권으로부터의 신규대출이 사실상 동결되다보니 급한대로 직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우선 사용했으나 임금 

미지급분은 5일 뒤인 4월30일 모두 지급했다.

SK사태 직후 2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한 SK도 최근 유동성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 도입 등으로 해외 금융거래가 많은 SK는 최근 S&P 등이 잇따라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기존 40

억달러이던 유전스(기한부어음)의 한도액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현금지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스(Usance Bill)란 수입기업의 수입물품 가격을 은행이 대지급해 주고 일정한 기간 후 다시 기업이 해

당 금액을 은행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어음으로, 한도가 깎인다는 것은 그만큼 외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물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유전스 사용에 의한 원유 도입이 어려워지자 최근 현금지출이 필요한 석유완제

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기존 90일이던 유전스 사용기한도 최근의 잇단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SK 계열사들도 SK사태에 따른 신용도 동반하락과 금융권의 신규여신 동결 및 채권 조기회수 

움직임으로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SK글로벌 사태가 2달 이상 지속되고 부실 또한 예상보다 커 회사의 회생가능성

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상황이 심화된다면 일부 

계열사의 흑자 도산 같은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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